
이 철도 노선이 일제 관할의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이므로
이를 원활히 이용하기는 어려
웠을 것이다. 안동대 김희곤
교수에 의하면 이때 권애라는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의 주역
이 되는 임원근ㆍ김단야ㆍ조동
호趙東祜 등이 이 경로를 택한
것과 같이 권애라도 이 길을
선택하여 이르쿠츠크에갔다고
하고 있다. 6월에 상해를 출발
한 권애라는 만주에서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겨울이 되어서
야 소만국경을 넘어 이르쿠츠
크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권애라는 본디 여자로서 체

구가 크고 미모를 갖추었으면
서 웬만한 남자가 미치지 못할
만큼 다부졌다. 14세 아래인
생가 사촌동생 권영일權寧鎰이
뛰어나게 영리하므로 교동에서
개성 집으로 데려다 만월소학
교滿月小學校에입학시켜 가르
쳤다. 그런데 어린 외아들을
객지로 보낸 그 모친 온양방씨
溫陽方氏가 워낙 보고싶어하여
한두해 만에 교동으로 돌아와
서당글을 읽게 되었으며 이를
두고 권영일은 뒤에도 그 딸
권경애씨에게‘할머니’때문에
그때 신학문을 배울 기회를 놓
쳤음을 이야기하며 아쉬워하였
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집안에서도 의협심과 계몽정신
이 강하던 권애라는 만주에서
실전으로 일본군과 싸우고 적
을 죽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권경애씨가 생전의‘애라고모’
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무리 적이라 하지만 어떻게 사
람을 죽이느냐고 하니 독립운
동으로 악에 바치면 그까짓 왜
적을 왜 못죽이느냐고 하더라
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권애라
는 청산리靑山里 전투에도 참
가하며 만주에서 많이 싸웠다
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면 권애라는 1 9 2 1년 6월에 상
해에서 떠나 만주에서 여름과
가을까지 무장투쟁에도참가하
는 등 활동을 하다가 1 2월에야
소련의 자유시自由市라고도불
리던 이르쿠츠크에 들어간 것
이 될 수 있다. 이 무렵의 만
주지역 정세는 어떠하였던가.
우선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획
을 그은‘청산리싸움’을 일별
해볼 필요가 있다.
청산리 싸움은 항일독립투쟁

抗日獨立鬪爭의 하나로서 1 9 2 0
년 김좌진金佐鎭ㆍ나중소羅仲
昭ㆍ이범석李範奭 등이 거느린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
한 일본군 1 9ㆍ2 1사단을 청산
리와 갑산甲山 등지에서 반격
하여 대승한 전투이다. 1919년
3ㆍ1운동후 본국에서 만주로
망명해오는 청년이 많아지고
노령露嶺 자유시에서의 무기
구입이 용이하여 만주 지역 조
선 독립군 소부대가 속속 대부
대로 편성되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만주에서의 조선
독립군 육성을 보조하고 있다

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항의했
고 중국 당국은 독립군에게 일
본군의 눈에 띄지 않는 산중으
로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 독
립군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는
1 9 2 0년 9월 2 0일 장백산長白山
으로 들어가 정예부대를 양성
코자 여행단旅行團을 편성하고
이범석을 단장으로 삼았다. 그
러나 이미 일본군은 북로군정
서에 대한 협공작전을 개시하
여 함경북도 나남羅南에서 2 1
사단이 북상하고 시베리아에
출전한 1 9사단이 장고봉張鼓峰
을 넘어 남하하였다. 북로군정
서는 장백산長白山 이동 계획
을 포기하고 1 0월 1 6일 전투태
세를 갖춰 총사령관에 김좌진,
참모장에 나중소, 연성대장硏
成隊長에 이범석을 임명했다.
1 0월 1 8일에 독립군은 만주의
화룡현和龍縣청산리의 백운평
白雲坪 삼림에 잠복하고 부대
를 2개로 분리해 제1대를 김좌
진이, 제2대를 이범석이 지휘
했다. 19일 일본군은 3만으로
청산리를 포위하고 다음날 기
병騎兵 전위부대가 백운평 산
림으로 진입했다. 독립군이 이
들을 유인해 매복처에서 일제
사격을 가해 5백여 명을 섬멸
했다. 대승한 독립군은 이날밤
2시 4 0분까지 1 6 0리를 강행군
하여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
갑산촌甲山村에 닿았다. 날이
밝자 독립군은 이곳 천수평千
水坪의 일본 기병 1 2 0명을 공
격하여 4명만을 살려보내고 모
두 섬멸했으며 아군 전사자는
2명이었다. 여기에서 죽은 일
군 시마다島田 중대장이 소지
한 문서를 통해 그 사단 사령
부가 어랑촌漁郞村에 있음을
확인하고 즉각 부대가 이동하
여 어랑촌 전방의 마록구馬鹿
溝 고지를 선점했다. 일군이
전사단병력으로 진격해오니 1
만대 1천의 혈전이 벌어졌다.
김좌진 사령관의 군모軍帽가
날아가고 이범석 대장의 군도
가 동강이 나는 가운데 독립군
1소대는 4 0명 전원이 전사했
다. 그러나 독립군이 승리하여
2 2일 일본군은 연대장 가노오
加納가 전사하고 1천여명의 사
상자를 낸 끝에 퇴각했는데,
이틀 밤낮을 싸운 이 전투는
세계 전사상 희유의 전과를 기
록했다. 이 싸움은 당시 세계
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일본
은 그 보복으로 만주 지역의
한교韓僑 농민 8만여명을 학살
하는 만행을 벌였다. 그런데
이 싸움에 권애라가 직접 참가
했다는 것은 연대와 시기 및
지리적으로도 부합이 되지 않
는다.
그러나 이 시기에 권애라가

만주에서 군사투쟁을 하였음이
사실로 믿어지는 증좌가 있다.
권애라의 당질로서 중앙일보사
항공부에 근무했던 권병기權柄
基씨는 독립군 동천東天 신팔
균申八均 장군의 손녀와 결혼
하였는데 그 장인은 신현철申
鉉哲로서 그가 결혼할 당시 서

울의 미아리 삼양동三陽洞에
거주하였다. 1939년생인 권병
기씨는 1 9 6 0년대 중엽에 중매
결혼을 하였다. 장인에게 선을
보이러 가는데‘애라고모’가
동행을 하여 삼양동 집으로 찾
아갔다. 그리고 권애라가 신팔
균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신현철은 크게 감복하여 자리
에서 일어나 권애라에게 큰절
을 하더니 혼사는 더 이야기를
진전시킬 것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정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권애라의 친정 당질 권병
기씨의 처조부가 된 동천 신팔
균은 어떤 인물이었던가.
신팔균은 병조판서 위당威堂

신헌申櫶의 손자, 한성판윤漢
城判尹 신석희申奭熙의 아들로
1 8 8 2년 5월 1 9일 서울 정동貞
洞에서 출생하였다. 권애라보
다 1 5세가 연상이다. 1903년에
육군무관학교를나와 참위參尉
로 임관하여 시위연대侍衛聯隊
ㆍ강계진위대江界鎭衛隊ㆍ근
위보병대近衛步兵隊등에 복무
하다 1 9 0 9년에 정위正尉로서
전역하여서는 고향 진천鎭川에
보명학교普明學校를세우는 한
편 안희제安熙濟ㆍ김동삼金東
三ㆍ서상일徐相日 등과 함께
전국적인 항일독립운동 비밀결
사인 대동청년당大東靑年黨을
조직했다. 1910년 8월 경술국
치庚戌國恥로 나라가 망하자
만주로 망명하여 북간도北間島
일대의 대종교大倧敎 지도자
서일徐一과 함께 중광단重光團
을 조직해 활동하며 북경ㆍ상
해와 남북만주ㆍ연해주沿海州
등을 주유하다가 주활동지를
서간도西間島로 정했다. 서간
도 유하현柳河縣에는 이주 조
선인의 자치를 담당하며 독립
군을 양성하던 경학사耕學社가
있었는데 신팔균은 여기에 가
입했고 경학사가 서로군정서西
路軍政署로 발전했으며 1 9 1 8년
경에는 거기에 신흥무관학교新
興武官學校가 설립되자 이청천
李靑天ㆍ김경천金擎天등과 함
께 그 교관이 되었다. 1919년
말까지 이 무관학교에서는 3천
5백여명이 배출되었다. 1920년
6월 홍범도洪範圖 등이 일본군
1개 대대를 전멸시킨 봉오동전
투鳳梧洞戰鬪에 이은 동년 9월
의 청산리 패전 이후 일본군은
대대적인 보복으로 간도 전지
역 조선인 거주지를 습격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참살
ㆍ방화하는 이른바 경신참변庚
申慘變을 자행하였다. 신팔균
도 김좌진金佐鎭의 북로군정서
北路軍政署, 홍범도의 독립군
연합부대 등과 함께 북만주의
밀산密山까지 이동하여 대한독
립군을 조직하고 연해주에까지
이르는 장정長征을 하였다. 그
리고 조선인 2만여명이 살고
있는 흥경현興京縣으로 옮겨
새로운 항전기지를 구축하였
다. 1922년 봄에 서로군정서ㆍ
대한독립단ㆍ광한단光韓團 등
이 환인현桓仁縣에서대한통군
부大韓統軍府를결성하고 동년

8월에 거기에 관전한교민단寬
甸韓僑民團ㆍ대한광복군영大
韓光復軍營ㆍ대한정의군영大
韓正義軍營ㆍ대한광복군총영
總營ㆍ평안북도독판부督辦府
등의 단체가 더하여 대한통의
부統義府를 이루었다. 신팔균
은 1 9 2 3년에 김창환金昌煥에
뒤이어 통의부 산하의 의용군
사령관 겸 군사위원장이 되어
총군사력을 지휘하였으며 이
무렵에 압록강 접경 지역에서
일군경을 습격하여 6회에 결쳐
큰 전과를 올렸다. 그리하여
호로서 신동천申東天으로도불
리던 그는 일본 육사 출신의
이청천李靑天ㆍ김경천金擎天
과 함께 당시‘남만주의 삼천
三天’으로 불리며 명성을 떨쳤
다. 1924년 7월 2일 그는 흥경
현의 이도구二道溝밀림리密林
里 산곡에서 야외 군사훈련을
시키던 중 일제에 매수된 마적
馬賊 3백여 병력의 포위 기습
공격을 받고 교전중 4 2세로 전
사했다.
이러한 신팔균과 권애라가

지우知遇 관계를 이루려면
1 9 2 1년부터 1 9 2 4년까지 3년 정
도의 시기에 어느 기간 권애라
가 만주에 있으면서 그 휘하에
서 기초적인 군사훈련도 받고
전투에도 참가했어야 한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권애라는 실
제 3ㆍ1운동 출옥후 남자로 변
장해 조선총독부에위장취업하
였고 독립투쟁을 위해 일신을
버리기로 이미 서원誓願한만큼
항일을 위해서는 모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신팔균과 같은 독립군 사령관
휘하에서 활약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권애라에 관한
공식 기록에 의하면 1 9 2 9년에
중국 소주蘇州의 경해여숙대학
景海女塾大學에서 수학하면서
상해를 중심으로 여성 지위 향
상과 조국 광복운동을 한 것으
로 나온다. 이종률의 전기에서
는 권애라가 1 9 2 0년 1 2월에 일
본에서 상해로 가고 상해에 도
착해서는 소주로 가 경해의숙
景海義熟 사범과師範科에 학적
을 두는 것으로 나온다. 양자
간에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혹은 1 9 2 1년 초에
동학교에 입학했다가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8년 후인 1 9 2 9년
에 다시 수학을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고난 끝에 권애라가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을 때 그
곳의 우리 독립군은 흑하사변
黑河事變의 재앙을 겪고 있었
다. 흑하사변은 1 9 2 1년에 러시
아령 자유시自由市에서대한독
립군단이 레닌의 적군赤軍과
교전한 사건이었다. 1920년 가
을의 청산리전투 후 만주 전역
에서 일본군의 보복 작전으로
독립군은 1 0개 부대가 대한독
립군단으로 통합하여 소련 레
닌 정권의 양해 아래 소련령에
서 실력을 양성하여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그런데 1 9 1 7년 볼
세비키 혁명 후 국력이 쇠약해

진 레닌정권은 일본과의 불화
를 꺼려, 일본의 요청으로 한
국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통고
하였다. 독립군은 그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항의했으나 소
련군은 독립군을 이중으로 포
위하고 각종 대포와 중기관총
등으로 공격했다. 독립군은 이
에 민족의 절의節義를 걸고 분
전하여 전사자 2 7 2명, 피포자
9 1 7명, 실종자 2 7 0명, 익사자
3 1명을 내고 흑룡강黑龍江을
건너 다시 만주로 돌아왔다.
이때 독립군 사령관이자 고려
혁명군사관학교장이던 이청천
등이 잡혀 투옥되고 그외의 피
포자들은 이르쿠츠크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시베리
아에 강제노동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상해임시정부와 각급 애
국단체가 이들 피포자의 구명
노력을 벌여 이청천 등이 석방
되어 돌아오게 되는데 약소민
족대회에 참가차 이르쿠츠크에
온 5 6인 대표가 앞장서 그 운
동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흑하사변에 대
해 이종률은‘김시현 선생과
그 영부인의 전기’에서 매우
다른 방향으로 기술하고 있다.
‘흑룡강 동족상잔전黑龍江同族
相殘戰’이라 부르는 이종률의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尼市에 도착한 일행은
그곳에 있는 우리 혁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 있는
우리 혁명 세력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오하묵吳河默을
연대장으로 하는 군단이었다.
오하묵 연대는 그때 노국露國
의 원조로 대포 1백문, 장총 3
백정과 군마軍馬 1 1 0필을 가지
고 있고, 또 매월 밀가루 3천
포대를 지급받았다. 하구何求
김선생 일행이 여기에 도착했
을 때 이 연대에서는 하나의
군사재판이라 할 재판이 열리
게 되었다. 재판은 오하묵 연
대가 주재하는 군사재판이었지
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
포 대표가 광범하게 배석판사
陪席判事로 가담하게 되고 하
구 김선생 일행도 배석판사로
서의 역할을 청탁받게 되었다.
피고는 박일리야ㆍ이청천(池大
亨)ㆍ홍범도ㆍ최진동崔振東ㆍ
안무安武ㆍ김동환金東煥등 대
소 독립군단 책임자 외 6백여
명으로 계산되는 다수였다. 그
리고 사건의 내용으로 알려진
것은 전기 박일리야ㆍ이청천ㆍ
홍범도 등이 인솔한 약 3천명
군세와 오하묵 연대장이 인솔
한 3백명 군세가 흑룡강 입구
노령에서 불행하게도 대전하게
되어 박일리야 및 기타 피고들
이 영솔한 병사 약 3천명 중 2
천3백명 가량이 전사하고 나머
지 7백명 가량은 포로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소자
검찰측의 논고에 의하면, 피고
장병의 대부분은 만주지방에서
넘어온 군인인데 일시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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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에서계속

6면으로계속


